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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10일(목)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5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고용안정분야에 관한 교섭을 진행했다.





노측은 고용안정분야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작년 사업구조개선으로 현장 인력이 감소해 조합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년으로 인해 숙련된 기량자들이 빠져나가면 업무 진행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고, 현재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슈인만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차차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합은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조성이 되었고, 연내 정년연장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선제적 도입을 거듭 주장해 반박했다.





임금피크제 폐지 역시, 조합에서는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핵심 운영 인력’이라며,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는만큼 차별적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회사는 ‘감액률 조정을 작년에 했으며, 감액률을 줄인만큼 회사의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올해 또 다시 손을 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반대급부의 제도이기에 검토의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며, 이번 단체교섭에서 조합이 제시한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역설하였다.





한편, 노측 대표위원은 오늘 교섭으로 조합이 제시한 10가지 안건에 대해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며, 다음 실무소위에서는 사측이 안건별 제시안을 가지고 나올 때 추가적인 실무교섭이 가능함을 밝혔다.











2025년도 단체교섭 5차 실무소위원회 개최�정년연장 선제적 도입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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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0일(목)








